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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24.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5%)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43%) 대비 0.05%p 상승]

￮ ’24.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조원)은 전월(2.5조원)과 유사하며, 연체

채권 정리규모*(1.7조원)는 전월(4.3조원) 대비 2.6조원 감소

(’22.10월)(’23.10월)(’24.5월) (’24.6월) (’24.7월) (’24.8월) (’24.9월)(’24.10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 1.2 2.4 2.7 2.3 2.7 3.0 2.5 2.5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 0.6 1.3 2.0 4.4 1.5 1.4 4.3 1.7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 0.6 1.0 0.8 △2.1 1.2 1.6 △1.8 0.8

￮ ’24.10월중 신규연체율(’24.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9월말 대출잔액)은

0.11%로 전월(0.10%)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11%)과 유사]

    * 신규연체율(%) : (’23.10) 0.11→(’24.6) 0.10→(’24.7) 0.12→(’24.8) 0.13→(’24.9) 0.10→(’24.10) 0.11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13.1월~’24.10월)

※은행이분기말에연체채권관리를강화함에따라, 연체율은통상적으로분기중상승했다가분기말에하락하는 경향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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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4.10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6%)은 전월말(0.52%)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48%) 대비 0.08%p 상승]

￮ 대기업대출 연체율(0.04%)은 전월말(0.04%)과 유사
[전년 동월말(0.19%) 대비 0.15%p 하락]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은 전월말(0.65%)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55%) 대비 0.15%p 상승]

­ 중소법인 연체율(0.74%)은 전월말(0.68%)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59%) 대비 0.15%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5%)은 전월말(0.61%)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51%) 대비 0.14%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36%)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37%) 대비 0.01%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말(0.25%)과 유사
[전년 동월말(0.25%)과 유사]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6%)은 전월말
(0.69%)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71%) 대비 0.05%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3.12월~‘24.10월)

′22.10말 ′23.10말
(A)

′24.7말 ′24.8말 ′24.9말
(B)

′24.10말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26 0.48 0.53 0.62 0.52 0.56 0.08 0.04

대기업 0.07 0.19 0.05 0.05 0.04 0.04 △0.15 0.00

중소기업 0.30 0.55 0.67 0.78 0.65 0.70 0.15 0.05

중소법인 0.37 0.59 0.71 0.84 0.68 0.74 0.15 0.06

개인사업자 0.22 0.51 0.61 0.70 0.61 0.65 0.14 0.04

가계대출 0.22 0.37 0.38 0.40 0.36 0.38 0.01 0.02

주택담보대출 0.13 0.25 0.25 0.26 0.25 0.25 0.00 0.00

가계신용대출등 0.43 0.71 0.76 0.82 0.69 0.76 0.05 0.07

원화대출계 0.24 0.43 0.47 0.53 0.45 0.48 0.05 0.03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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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4.10월말 연체율(0.48%)은 신규 연체 발생액이 전월과 유사하나 연체

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감소(△2.6조원)하면서 +0.03%p 상승*

* 구 분 ’23.9 ’23.10 ’23.11 ’23.1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4.10

연체율 0.39 0.43 0.46 0.38 0.45 0.51 0.43 0.48 0.51 0.42 0.47 0.53 0.45 0.48

전월 변동 △0.04 +0.04 +0.03 △0.08 +0.07 +0.06 △0.08 +0.05 +0.03 △0.09 +0.05 +0.06 △0.08 +0.03

  ※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 등으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

◦ 국내은행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반면,

손실흡수능력은 크게 개선되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

    * 코로나19 이전 10년(’10년~’19년) 평균 연체율은 0.78%

** 구 분 (%)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6말 ’24.9말
대손충당금적립률 104.2 112.1 138.3 165.9 227.2 214.0 188.0 187.4

◦ 또한,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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